
금호석유화학, 전 경영진 배임 의혹
위조문서 작성 의혹으로 검찰수사 … 형제간 다툼에서 법정공방까지

금호석유화학의 전 경영진이 위조문서를 작성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윤희식 부장검사)는 금호석유화학 전 대표 기모씨와 전 관리담당 상무 박모

씨가 적법한 절차 없이 법인인감을 무단 사용해 위조문서를 작성했다는 고발장이 접수돼 수사에 착수했다고

10월18일 발표했다.

검찰에 따르면, 기 전 대표는 2008년 1월 금호석유화학이 1000억원 규모의 금호렌터카 유상증자에 참여한다

는 회사 명의의 확약서를 만들어 금호렌터카에 제공했고, 금호아시아나그룹 컨소시엄이 대한통운 인수를 위한

입찰 절차에 서류를 제출했다.

금호석유화학은 고발장에서 기모씨 등이 주요 투자안건에 대해 이사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고 독단적으로

확약서를 작성했으며, 법인인감사용대장과 공문철에도 관련 기록을 전혀 남기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금호알에이시(옛 금호렌터카)가 렌터카 사업을 대한통운에 양도한 전 경영진을 배임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수사하던 중에도 같은 의혹이 제기됨에 따라 금호석유화학 측에 소명을 요구했다.

금호석유화학은 “기 전 대표가 독단으로 유상증자 참여 서류를 작성했고 박 전 상무는 법인인감 관리자가

출장으로 자리를 비운 사이 법인인감을 가지고 무단 날인했다”며 “당시 경영진의 행위는 금호렌터카의 재무상

황을 고려하지 않고 대한통운을 인수하려는 박삼구 금호그룹 회장의 지시를 추종해 금호석유화학에 재산상 손

해를 입게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삼구 금호아시아나 그룹 회장 측 인사로 꼽히는 기 전 대표는 2010년 3월까지 금호석유화학 임원으로 재

직하다 형 박삼구 회장에게 반기를 든 박찬구 회장이 금호석유화학 CEO에 취임하자 자리에서 물러나 현재는

금호산업 대표직을 맡고 있다.

박삼구․박찬구 회장은 2009년 6월 형제간 경영권 다툼 끝에 동반 퇴진한 바 있으며 6월 박찬구 회장 측이

박삼구 회장을 사기 혐의로 고발하는 등 완전히 등을 돌린 상태이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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